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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16. –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단 두 경기 남은 레전드리그 속 승격이 좌지우지될 7R 경기가 담긴 9화 예고편을 공
개했다.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에 도전하
는 성장 축구 예능.

대체불가한 무해한 도파민과 스포츠 서사의 울림으로 입소문을 타며 스포츠 팬들의 ‘최애’ 예능으로 거듭난 ‘슈팅스타’가 어느덧 마
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불리한 체력과 부상 전적 등 처음의 우려와 달리 ‘FC슈팅스타’는 올라오는 폼과 단단해지는 팀워크로 성적
이 상승 곡선을 타며 현장 직관 팬들과 시청자들의 응원을 부르는 올겨울 가장 사랑받는 팀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승격을 눈앞에 둔 여유로운 ‘FC슈팅스타’와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으로 압박을 가하는
‘연천FC’의 치열한 혈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연천FC’는 레전드리그 하위권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 기회를 잡고
자 하는 팀이다. 충주에서 연천으로 연고지 이전을 앞두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를 향한 ‘연천FC’의 절박함은 라커
룸 분위기에서부터 ‘FC슈팅스타’를 압도하며 경기의 양상을 뒤흔들어 놓을 예정이다.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라는 최용수 감독의 말처럼 막바지에 달하자 무너지는 팀워크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여파는 팀을 위기에
놓이게 하며 과연 이들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까지 밀려오는 ‘연천FC’의 위협적인 단합력을
상대로 ‘FC슈팅스타’가 어떤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호기심을 높인다.

‘FC슈팅스타’의 7R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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